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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작물 재배기간 동안 잦은 폭우로 습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는 수

량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논에서 밭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콩

(Glycine max (L) Merr.)은 논에서 재배면적이 2017년 6.3천ha에서 2019년 11.5천ha까지 증가하였다. 논은 침수환경에서 벼

를 재배하기 때문에 밭토양과 비교하여 논토양은 배수상태가 불량하고 지하수위가 높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상

변화와 논토양 수분특성은 콩과 같은 밭작물을 재배할 때 과습 스트레스를 쉽게 받게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육시기별 과습 스

트레스에 대한 콩의 형태적, 생리학적 반응을 분석하여 과습으로 인한 수량감소를 예방방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는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환경스트레스 검정온실에서 이루어져있다. 총 30개의 가로, 

세로 1m의 셀에서 콩을 재배하였다. 콩의 V2, R1, R3, R5 생육시기와 전생육기간 동안에 과습처리를 하였다. 과습처리후 콩

은 과습상태에서 재배되어 수확되었다. 대조구로 정상 토양수분값(정상생육, 센서값 28%)를 유지하여 콩을 재배하였다. 각 

처리마다 5개의 반복을 두었다. 과습처리는 토양수분값이 60%이상 유지되도록 하였다. 재배기간 동안 2주마다 잎의 광합성, 

기공전도도, 엽록소 함량을 측정하였다. 또란 생리적 특성으로 1-aminocyclopropane-1-carboxylic-acid(ACC) 함량을 측정

하였다. 형태적 특성으로 수확기에 생육특성과 수량구성요소를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 데이터들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ANOVA 분석을 95% 유의수준으로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콩 생육에서 경장은 과습처리를 받지 않은 대조구, R3, R5에 과습처리를 받은 콩들이 다른 처리구의 콩들보다 더 큰값을 보였

다. 이는 R3, R5 콩들은 성장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과습을 받아 경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량에서는 

정상생육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V2, 전생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량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은 개화기 이후 과습 스트레

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 초기 과습을 받은 경우 생리적 특성으로는 과습처리를 받은 초기에는 광합성이 감소를 하다

가 다시 광합성 활동량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R3, R5시기에 과습을 받으면 과습 스트레스 적용 직후 광합성이 급격히 감

소를 하였고 이루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기공전도도, ACC 함량 또한 광합성 활동량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콩은 생육 초기에 과습처리를 하게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초반에는 나타나나 이후 어느정도 회복을 하나 

개화기 이후에 과습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사와 같이 콩 생육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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